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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올해로 20대 후반을 맞이한 직장인 K씨는 얼마 전 치아교정을 시작했다. 그는 평

소 삐뚤빼뚤한 치아가 거슬렸지만 교정에 대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불만이 커졌고, 결국 병원을 방문한 결과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K씨는 단순 치열교정 대상자가 아니었다. 3D 촬영 결과 입천장에 숨은 치아가 발견됐고, 그로 인해

치열이 비정상적으로 자리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윗부분의 치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 위아래 치

열이 흐트러졌고, 이를 방치한 결과 안면비대칭 증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

지 않은 나이에 치아교정을 시작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최근 비슷한 이유로 치아교정을 원하는 성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치아와 안

면윤곽 교정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까닭도 크다. 결국 치아에 대한 심미적, 기능적인 관심이 함께

높아지면서 교정에 대해 관대해지고 있다.


심미적인 목적을 둔 교정 치료는 안면윤곽술과도 연결된다. 위의 사례처럼 치아교정을 방치했다면

치아의 배열과 함께 얼굴형까지 변형될 수 있는 것. 


교정학 박사 김준헌 원장(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은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 치료를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단순 교정으로 해결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심각한 기능적인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 실제 교정을 미룬 까닭에 턱관절 장애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으며, 심각한 경우 치아교정이 아

닌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용이나 장치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뤄온 경우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아교정은 치아 표면에 부착하는 금속 및 세라믹 교정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다양한 교정

장치가 개발되면서 치료법도 폭넓어졌다.


 투명교정이란 교정용 장치인 브라켓과 철사가 필요 없으며,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용해 치아를 가

지런하게 개선해준다. 이는 금속 교정 장치와 달리 치아에 붙은 장치가 없어 교정 중임을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는 보이지 않는 설측교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하여 모두가 급속교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연령과 치아 배열의 정도, 잇몸

상태 등을 검사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 유관으로 보이는 모습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성형 안 해도 예뻐지는 비결? 


▶ 숙면 방해하는 코골이 습관, 해결책은? 


▶ 연예인 따라 강남 간다… 취업성형 1위는? 


▶ 김재우 성형고백, 당당히 받는 남성 성형 증가


▶ 홍수아 망언 스타 등극 “자꾸 빠지는 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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